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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9. 21.(수)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451)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병현 (044-202-7455)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 등 필요한 곳에 특화하고,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을 허용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것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9.21.(수) 이데일리, “文정부 성과 지우기에․․․ 지원 끊기는 청년․
中企” 기사 관련 

ㅇ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육성에 기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쪼그라든다. 

대상 인원은 올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기면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 설명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8)+12.5 (‘19)+9.5 (’20)+5.8 (‘21)+2.7 (’22)△4.8만명

   ** 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8월) 47.3%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 -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한편, ’23년도에는 금융위 등 타부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 간 중복가입 불허

< 주요 청년 자산형성 사업 >

부처 사업명
예산(억원)

내용
‘22년 ‘23안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 3,790
•(대상) 가구중위 180%·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지원) 청년 月40~70만원 납입→정부매칭 최대 6%

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계좌

(만기 3년)
289 1,574

•(대상) 가구중위 100%·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 청년 月10만원 납입→정부매칭 10~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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